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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와 인천시는 오는 2020 년까지 모두 202 조원을 투입, 

6336 만평(여의도의 70 배)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(특구)을 조성한다는 

계획을 확정했다. 

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인천시는 15 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계획을 

청와대 국정과제 회의에 보고했다. 개발안에 따르면 인천특구에는 

차이나타운, 테마파크, 카지노, 외국 유명병원 등이 들어서고, 특구 내 

외국병원에서 내국인의 진료도 허용키로 했다. 그러나 계획한 외국자본 

유치에 실패할 경우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

있다. 

◆영종지구=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하고 있는 영종지구는 오는 2020 년까지 

2 조 623 억원을 유치해 인천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, 

국제유통단지, 산업용지 등이 들어선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. 

공항부지 내 155 만평에는 관세자유지역이 들어서고, 오는 2005 년까지 

국제호텔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. 국제 특송화물 회사인 UPS, FedEx, DHL, 

TNT 의 아태지역 본부도 유치할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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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종지구 주변에 있는 용유도와 무의도는 관광단지로 조성된다. 

용유도에는 카지노, 호텔, 워터파크 등 해양종합리조트가 들어서고, 

무의도는 차 없는 무공해 섬으로 자연생태형 관광지로 탄생한다. 

◆송도지구=국제 물류 및 지식정보산업 등을 다루는 다국적기업이 들어설 

예정이다.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 건설이 합작해 60 층짜리 국제 비즈니스 

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. 호텔, 컨벤션 센터, 오피스 빌딩 등 61 개의 

비즈니스 빌딩이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다. 

2005 년 완공예정인 지식정보산업단지에는 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첨단 IT 

및 신소재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. 첨단 바이오 단지(6 만 5000 평)에는 

미 백스겐(VaxGen)과 국내 담배인삼공사 합작으로 ‘바이오신약 단지’가 

건설된다. 정부와 인천시는 미국 유명잡지인 포천지(誌)가 선정한 세계 

500 대 기업의 지역본부를 우선하여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. 

◆청라지구=국제금융, 국제업무, 레저 스포츠, 국제 주거단지로 꾸며진다. 

3 조 9870 억원이 투입되는 청라지구 중심부에는 국제 금융기관과 

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배치된다. 주변은 골프장 54 홀 

테마파크(34 만평) 자동차 경주장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. 

특히 인천공항 및 서울과 가까운 점을 이용해 대규모 ‘차이나타운’ 개발 

방안도 계획되어 있다. 또 외국법인이 아예 학생 선발권을 갖는 초·중·고교 

및 대학이 설립되고, 미국의 존스홉킨스, 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유수 

병원을 유치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진료받게 할 예정이다. 

◆디즈니랜드 유치 추진=정부와 인천시는 인천특구에 테마파크 

디즈니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월트디즈니 본사와 접촉 중이다. 



재경부 관계자는 “최근 미국 LA 나 일본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인천에 

건립하기 위해 월트디즈니측에 의사를 타진했다”면서 “디즈니측은 아직 

긍정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오는 11 월 직접 월트디즈니를 방문해 

재요청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

인천시는 디즈니랜드 유치에 성공할 경우 인천특구 내 청라지구에 조성할 

178 만평 규모의 관광·레저단지 중 120 만평을 디즈니랜드에 할애할 

계획이다.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픽처스, 엠지엠(MGM) 

영화기획사의 테마파크도 인천 청라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미국 본사들과 

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. 

동북아추진위는 오는 11 월 미국을 방문,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

현지 IR(홍보)을 하고 외국계 투자 자문사도 선정할 예정이다. 인천시는 

테마파크 유치를 최대한 서둘러 오는 2008 년부터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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